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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 on sports injuries that occur to the university rhythmic 

gymnasts in Korea.

Methods : All general characteristics of rhythmic gymnasts were analyzed as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incidence of sports 

injuries was analyz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sports injuries between the group with upper-level and 

lower-level stress scores,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carried out. For the correlation between number of sports injuries and 

stress scor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version 24.0 with 

the level of significance set to α=.05.

Results : The mean stress score of university rhythmic gymnasts was 3.68±1.31. The incidence of sports injuries was 57 cases 

in total, and per student, 2.28±0.61 cases occurred on average. The incidence of sports injurie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group with upper-level and lower-level stress score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number of sports injuries and stress scores, with regard to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ress and the social stress 

against overall variables.

Conclusion : The incidence of sports injuries was higher for the gymnasts with higher stress scores. In addition, correlation were 

found in the analysis of the between number of sports injuries and stress score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soci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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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리듬체조는 공(ball), 리본(ribbon), 줄(rope), 후프(hoop), 

곤봉(club)을 이용하여 예술적 가치의 동작을 표현하는 

여성 체조 종목으로(Korea Gymnastic Association, 2020), 

대한민국에는 1976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

다(Kim, 2015). 대한민국 리듬체조는 실업팀이 전무한 

상황이며,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연히 은퇴로 이어진다

(Korea Gymnastic Association, 2020). 모든 스포츠 종목이 

그러하듯이 리듬체조 선수들의 경기력은 심리적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Park 등, 2001). 특히 리듬체

조는 짧은 선수생명과 1분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다

양한 동작을 표현하는 종목으로서, 심리적 부담감과 불

안감 즉,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Cho와 Park, 

2013), 이러한 스트레스는 집중력 감소로 인한 경기력 

저하는 물론 스포츠 손상 발생률 또한 높인다(Krashes 

등, 2016). 

스포츠 손상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

으로 하루 이상 스포츠에 참가할 수 없고, 의료진의 관

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Dick 등, 2007), 이러한 스포

츠 손상은 선수들의 성공적인 선수 생활과 경기력에 악

영향을 미친다(Palmer 등, 2013). 이렇듯 스포츠 손상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선수들의 성공적인 선수 생활과 경

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Cho & Park, 2013; Palmer 등, 2013).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을 위해 스포츠 손상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Kim과 

Park, 2019), 이러한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

음은 바로 스포츠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이다. 또한, 스포

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스포츠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

이다(Van Mechelen 등, 1992). 지금까지 체조선수들을 대

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Caine 등, 2003; Harringe 등, 2007; Marshall 등, 2007), 대

부분의 연구들이 기계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계체조는 리듬체조와 달리 남자는 철봉, 

평행봉, 도마 링, 안마 그리고 마루로 구성되어있으며, 

여자는 마루, 도마, 이단평행봉 그리고 평균대로 구성되

어있어(Jeon 등, 2018), 협응력 및 점프력 그리고 근력 등 

기본적인 체력적 요소가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다르다

(Jung & Baek, 2020). 더욱이 Park과 Song(2017)은 동일 

종목일지라도 세부종목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기술 및 

체격 등의 요소들이 달라 스포츠 손상의 특성이 다르다

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체조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역학

조사들이 기계체조 선수들로 편향되어 리듬체조 선수들

의 스포츠 손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Kim 등(2011)의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체조

선수들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는 기

계 체조선수들과 리듬체조 선수들을 분리하지 않고 통

합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였기에 리듬체조 선수들의 역

학조사를 알 수 없었다. 또한,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한 연구가 없었

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스포츠 

손상을 알아보고, 스트레스가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

의 스트레스와 스포츠 손상을 알아보고, 스트레스가 스

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향

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스트레스 예방 및 스포츠 손

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훈련 및 

학교생활을 한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을 연구참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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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표본 크기 산출프로그램

(G*Power version. 3.1.9)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여, 

효과크기는 0.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0.80으로 21명

이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5명이 연구에 참여하

였다. 모든 리듬체조 선수들은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대

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선수들만, 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Mean SD

Age (years) 21.09 1.14

player career (years) 11.36 1.39

Height (cm) 163.95 4.06

Weight (kg) 49.21 4.95

BMI 18.27 1.3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훈련 및 

학교생활을 한 25명의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

레스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Kim(2004), Lee(1998)의 측정 

도구를 기초로 하여 스트레스가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재구성한 Kim(2012)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당

면과제영역은 신체적 스트레스(4문항), 운동과 관련된 

스트레스(5문항),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12문항), 사

회적 스트레스(5문항)로 분류되어 6점 척도(0=전혀 아니

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다. 리듬체조 선수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측정 

도구를 작성하게 하여,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3개월 간격

으로 4회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설문 값의 평균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리듬체조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급성 또

는 만성 스포츠 손상을 IOC의 일일 손상 보고 양식(daily 

injury reports form)을 근거로(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소속팀 의무인력 및 코칭 스텝에 의해 최초 

기록되었으며, 스포츠의학 전문의의 진료기록에 따라 세

부 내역을 기록하였다. 이때 한 명의 선수가 다발성으로 

여러 부위에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 다른 

손상으로 분류하여 누락되는 기록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3. 신뢰도 분석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당면과제영역의 항목 및 전체 항목을 Cronbach'α 

를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 도구의 전체 항목의 신뢰도는 .838 이었으며, 

신체적 스트레스 항목의 신뢰도는 .853 이었고, 운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항목의 신뢰도는 .797 이었다. 또한, 정

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 항목의 신뢰도는 .683 이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 항목의 신뢰도는 .728 이었다. 

4. 자료 분석

모든 리듬체조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보

기 위하여 Cronbach'α로 신뢰도 계수를 확보하였다. 또

한, 스포츠 손상 발생률은 1년 평균 손상 발생률로 분석

하였다. 

또한, 리듬체조 선수들의 평균 스트레스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척도 점수가 높은 상위그룹과 스트

레스 척도 점수가 낮은 하위그룹으로 구분한 두 그룹 간

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스포츠 손상과 스트레스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관

계(correlation)를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4.0 for Windows (IBM Corp, Armonk, NY, USA)

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스트레스 분석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훈련 및 학교생활을 



대한통합의학회지 제8권 제2호

16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2

한 25명의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 척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68±1.31 이었으며, 평균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그룹의 평균은 4.10±.26 이었고, 하

위그룹의 평균은 3.29±.29 이었다.

당면과제영역의 항목에서 신체적 스트레스는 평균 

4.92±.91 이었으며, 운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4.11±1.01 이

었다. 또한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 3.64±1.15 이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 2.83±1.68 이었다(Table 2). 

　 Mean SD

Total stress 
Total 3.68 1.31

High group 4.1 0.26
Lower group 3.29 0.29

Physical stress
Total 4.29 0.91

High group 4.77 0.26
Lower group 3.25 1.26

Exercise stress
Total 4.11 1.01

High group 4.66 0.34
Lower group 3.42 0.38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ress

Total 3.64 1.15
High group 4.11 0.26

Lower group 3.27 0.26

Social stress
Total 2.83 1.68

High group 3.47 0.4
Lower group 1.97 0.86

Table 2. Stress scale for rhythmic gymnastics athlete

2. 스포츠 손상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리듬체조 선수들은 급․만성을 구분하지 않고 총 57건

의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선수 한 명당 평균 

2.28±0.61건의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다. 발목(26.32 %), 

허리/요추(22.81 %), 무릎(10.53 %) 그리고 발/발가락

(8.77 %)은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이 스포츠 손상이 빈

번히 발생하는 위치였다(Table 3).

Site
No (%)

High Group Lower Group Total

Head - - -

Face - - -

Neck/cervical spine - - -

Head and neck - - -

Shoulder/clavicle 2 (6.25) 2 (8.00) 4 (7.02)

Upper arms 1 (3.13) - 1 (1.75) 

Elbow - - -

Forearm - - -

Wrist 1 (3.13) 1 (4.00) 2 (3.51)

Hand - - -

Finger - - -

Thumb - - -

Upper extremity 4 (12.50) 3 (12.00) 7 (12.28)

Table 3. Injury location in rhythmic gymnastics Korean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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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jury location in rhythmic gymnastics Korean athletes (continue)

Site
No (%)

High Group Lower Group Total

Sternum/ribs - - -

Thoracic spine/upper back - - -

Abdomen - - -

Lumbar spine/lower back 8 (25.00) 5 (20.00) 13 (22.81)

Pelvic/sacrum - 1 (4.00) 1 (1.75)

Trunk 8 (25.00) 6 (24.00) 14 (24.56)

Hip - - -

Groin - - -

Thigh 1 (3.12) 3 (12.00) 4 (7.02)

Knee 4 (12.50) 2 (8.00) 6 (10.53)

Lower leg 1 (3.12) 3 (12.00) 4 (7.02)

Achilles 2 (6.25) - 2 (3.51)

Ankle 10 (31.25) 5 (20.00) 15 (26.32)

Foot/toe 2 (6.25) 3 (12.00) 5 (8.77)

Lower extremity 20 (62.50) 16 (64.00) 36 (63.16)

Total 32 (100.00) 25 (100.00) 57 (100.00)

또한, 인대 염좌 손상이 49.1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근육 손상 28.07 % 그리고 건염 10.53 % 등의 

순이었으며, 스포츠 손상의 세부적인 특성은 Table 4와 

같다.

Injuries type Total (%) Site

Ligament sprain 28 (49.12)
Ankle 12, Lumbar spine/lower back 6, Foot/toe 3, Wrist 2, 

Shoulder/clavicle 2, Knee 2, Pelvis/sacrum/buttock 1 

Muscle injuries 16 (28.07)
Lumbar spine/lower back 7, Lower leg 4, Thigh 4, 

Upper arm 1

Tendinitis 6 (10.53) Knee 2, Shoulder/clavicle 2, Achilles tendon 2

Rupture of a ligament 3 (5.26) Ankle 3

Arthritis 2 (3.51) Knee 2, 

Contusion 2 (3.51) Foot/toe 2

Table 4. Injury site and mechanism in relation to injury type of rhythmic gymnastics athletes

평균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그룹과 하위그

룹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 상위그룹의 스포츠 손상은 

2.67±0.65건 이었으며, 하위 그룹은 1.92±0.28건으로 스

트레스 척도가 높은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이 높

았다(Table 5). 또한,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에서도 상

위그룹의 스포츠 손상은 2.64±0.67건 이었으며, 하위 그

룹은 2.00±0.39건으로 스트레스 척도가 높은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p=.014)(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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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D F t p

Total stress
High group 2.67±.65

7.902 -3.366 0.002
Lower group 1.92±.28

Physical stress
High group 2.38±.62

1.247 -1.033 0.312
Lower group 2.11±.60

Exercise stress
High group 2.43±.65

3.205 -.13.92 0.177
Lower group 2.09±.54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ress

High group 2.64±.67
6.636 -2.782 0.014

Lower group 2.00±.39

Social stress
High group 2.40±74

14.37 -1.209 0.239
Lower group 2.10±.32

Table 5. Difference of injuries according to stress group

스포츠 손상 발생 횟수에 따른 스트레스 척도의 상관

관계 분석에서는 전체 항목과의 상관관계는 

r=.536(p=.006) 이었으며,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는 

r=.512(p=.009) 사회적 스트레스는 r=.407(p=.044)으로 상

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 스트레스와 운동과 관

련된 스트레스는 스포츠 손상 발생 횟수와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6).

　 Injury
Total
stress

Physical 
stress

Exercise stres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ress

Social
stress

Injury 1 　 　 　 　 　

Total stress .536** 1

Physical stress 0.267 .649** 1

Exercise stress 0.266 0.369 -0.235 1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ress

.512** .912** .460* 0.365 1

Social stress .407* .810** .672** -0.063 .595** 1

*p<.05, **p<.01

Table 6. The correlation between sports injury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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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스트레스와 스포츠 손상은 선수들의 성공적인 선수 

생활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요

소이다(Cho & Park, 2013; Palmer 등, 2013). 따라서 선수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스포츠 손상을 예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스포츠 손상 발생 손상

을 알아보고, 스트레스가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리듬체조 선

수들이 고충을 겪는 스트레스와 스포츠 손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선수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경기력 향

상 그리고 스포츠 손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

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 척

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68±1.31 이었으며, 6점 척도인 

본 연구의 측정 도구에서 중간 이상의 스트레스로 고충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면과제영역의 항

목에서 신체적 스트레스는 평균 4.92±.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듬체조는 생체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른 

체형의 체격이 유리한 종목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부터 이러한 체형을 유지한다(Kolt & Kirkby, 1995). 따

라서 체형과 체중조절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Park 등, 2001). 또한, 운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4.11±1.01 이었으며,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는 

3.64±1.15으로 이 역시 중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

었다. 이는 높아진 리듬체조의 위상과 더불어 좋은 성적

을 내기 위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Kim, 2001),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표현해야 하는 리듬체조 선수들은 사

소한 실수도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훈련에 매진

하게 된다(Han, 2004). 따라서 운동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는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와 매 경기 고도의 집중

력을 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한다(Cho & Park, 

2013; Han, 2004). 또한, 리듬체조 선수들은 짧은 선수생

활과 은퇴 후 2차 직업 전환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 & Park, 2009). 사회적 스트레스 2.83±1.68으로 다른 

당면과제영역의 항목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이전과 

다르게 선수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운동 환경이 자유

롭게 조성되고, 비강압적 코칭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가 적어진다(Choi & Choi, 2019). 또한, 리듬체조가 비인

기 종목에서 인기 종목으로 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사

회적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Cho와 Park, 

2013),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리듬체조 선수들은 급․만성을 구분하지 않고 총 57건

의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선수 한 명 당, 평균 

2.28±0.61건의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다. Yoon 등(2018)

은 리우 올림픽대회에서 체조선수들을 대상으로 역학조

사를 시행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스포

츠 손상을 조사하였으며, 기계체조와 리듬체조를 구분하

지 않았다. 본 연구와 연구설계의 차이로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이전의 연구에서 여자 체조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은 2.50건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손상 발생

률을 보였다. 리듬체조는 다른 종목처럼 상대방과 겨루

는 종목이 아닌 미적 및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종목으로

(Choi 등, 2014), 시합과 훈련에 관한 측면이 시간이 지나

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Park & Song, 

2018).

리듬체조 선수들은 발목, 허리/요추, 무릎 그리고 발/

발가락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위치였으며, 또한, 인대 

염좌 손상과 근육 손상 그리고 건염이 빈번히 발생하였

다. Cupisti 등(2007)은 리듬체조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점

프(jump) 및 뛰어넘는(hops) 동작으로 인해 발목과 발/발

가락 염좌 손상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Sabeti 등

(2015)은 점프 훈련 후 발등에서 발가락까지 쭉 펴는 동

작(planter flexed)과 발끝으로 걷기 동작(tiptoing)으로 인

하여 허리/요추에 과다한 굴곡 및 신전이 발생하여, 발목

과 발/발가락 손상은 물론 허리/요추 손상이 자주 발생

한다고 하였다. 또한 Hutchinson(1999)은 리듬체조는 척

추의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과신전을 요구하는 기술이 

많아 허리/요추 손상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

다. 무릎 손상은 한쪽 발로 서서 빠르게 도는 동작

(pirouettes)에 의해 손상 발생률을 높이며(Oltean 등, 

2017), 이는 경골의 비틀림과 슬개대퇴관절에 과도한 스

트레스를 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무릎의 건염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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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Zetaruk 등, 2006). 따라서,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특성은 발목, 허리/요추, 무릎 그리고 발/발

가락에 집중되며, 인대 염좌 손상과 근육 손상 그리고 

건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그룹과 하위그

룹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척도가 높은 선수들의 스포

츠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스포츠 손상 발생 횟수

에 따른 스트레스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체 항

목과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리듬체조 선수

들은 시합 전 높은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Oh & Park, 2001). 특히 슬럼프 및 주체성 상실 그리고 

지나친 기대 등이 포함된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 영역

과, 타인 및 코칭 스텝들의 영향이 포함된 사회적 스트

레스는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Cho & Park, 2013). 한

편, Kim 등(2015)은 스포츠 손상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집중력 부족이라고 하였다. 집중력 저하는 교감신경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줘 있으며(Krashes 

등, 2016), 이러한 교감신경의 비활성은 스포츠 손상 발

생률을 증가시킨다(Gall 등, 2004). 따라서 정신 및 정서

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 척도가 높은 선수들이 

스포츠 손상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신체

적 스트레스와 운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척도에서는 스

포츠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신체적 스트레스와 운동

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척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Cho & 

Park, 2013). 그러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선

수 생활을 위해서는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뿐만 아닌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Jeon 등(2018)은 기계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

포츠 손상 시 선수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험을 조사하였

다. 심리적 요인 즉 스트레스가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본 연구와 연구설계의 차이로 직접 비교

할 수 없으나, 이전의 연구에서 체조선수들의 스포츠 손

상 시 선수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는 스트레

스가 스포츠 손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 발생 시 치료 중

재뿐만 아닌,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재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스포츠 손상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리듬체

조 선수뿐만 아닌 모든 선수들의 성공적인 선수 생활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스포츠 손상

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Cho & Park, 2013; 

Palmer 등, 2013). 

본 연구는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로 국한되었다. 대

한민국을 대표하여 수많은 국제대회를 참가하였던 대학

생 리듬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스포츠 손

상을 조사하였지만, 25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리듬체조 선수들을 고려

하지 못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

트레스와 스포츠 손상의 특성을 알아보고, 스트레스가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훈련 및 학교 생활을 

한 25명의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 척도는 

평균 3.68±1.31 이었으며, 평균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구

분한 상위그룹의 평균은 4.10±.26 이었고, 하위그룹의 평

균은 3.29±.29 이었다. 당면과제영역의 항목에서 신체적 

스트레스는 평균 4.92±.91 이었으며, 운동과 관련된 스트

레스 4.11±1.01 이었다. 또한,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 

3.64±1.15 이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 2.83±1.68 이었다.

리듬체조 선수들은 급․만성을 구분하지 않고 총 57건

의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선수 한명 당 평균 

2.28±0.61건의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발목, 허리/

요추, 무릎 그리고 발/발가락의 스포츠 손상이 빈번히 발

생하였다. 또한, 인대 염좌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근육 손상과 건염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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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그룹과 하위그

룹의 스포츠 손상 발생률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척도가 높은 선수들의 스포

츠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스포츠 손상 발생 횟수

에 따른 스트레스 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체 항

목과의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

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25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였던 대학생 리듬체조 선수

들의 대부분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표현 종목을 하

는 타 종목 선수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과 스트레스 예방 및 스포츠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

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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